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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두텁다고 부유해진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공급망 위기에 시달려왔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하지만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경제회복의 지표로 오도하고 있다.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수요의 문제입니다... 경제는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량 증가에 따른 지출증가일 뿐입니다…  

이는 물품과 서비스의 공급 증대로 해결된 것입니다… 수요가 치솟고 있는 것이죠….  

공급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이몬도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벌써 1년 전이다. 그 1년동안 연간 인플레이션은 

6.2%에서 7.7%로 악화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부의 증대에 맞춰 공급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 레이몬도 장관의 말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자면, 레이몬도 장

관은 틀린 관점으로 맞는 관찰을 한 것뿐이다. 

 

명목 GDP는 전면적인 수요의 증대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현상은 연준과 백악관이 묵인했던 통

화팽창의 결과다. 지금까지의 통화팽창에 대한 결과는 수요 증대와 가격신호의 왜곡이라는 두 단

계에 걸쳐 나타났다. 모두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통화의 수요와 공급 

 

코로나 사태에 기해 각 주정부들은 봉쇄 조치는 물론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들에 있어 영업제

한 조치를 내렸다. 여야 할 것 없이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연준과 함께 전면적인 통화팽창정

책에 나섰다. 



 
 

위 표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2조 달러 이상의 통화 공급량(약 40%)이 늘어났음

을 보여준다. 늘어난 통화량은 미국인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현금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이는 현

금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말았다. 자명하게도, 생산량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통화 

공급량은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상품의 공급은 그대로인데 시중의 현금이 늘어났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부유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확실히 소비자의 수요는 늘어났으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전례 없는 

통화 공급 덕분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이 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1인당 명목 GDP(파란색 선)와 삶의 척도를 보여주는 1인당 실질 GDP(빨간색

선)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명목GDP만 본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인의 평균 소득이 매우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명목 GDP는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달러가치의 하락을 반영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과 가격신호 

 

레이몬도 상무부장관과 다른 경제학자들이 언급한 수요의 상승은 경제와 부의 성장이 아니다.

가격상승을 야기하는 통화량의 증가만을 의미할 뿐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이 따라와

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봉쇄와 인플레이션은 물품과 서비스 생산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다.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내지 경기회복은 수천개의 기업과 그 기업들의 혁신, 그리고 그 기

업들이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윤의 극대화는 생산에 필요

한 요소들과 이를 조합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물

품과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원래의 균형에서 이탈하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일치

와 혼란을 만든다. 그 결과 가격은 더 이상 균형점의 값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누더기가 된 공급망들을 경쟁과 효율을 반영한 가격이

라는 지표 없이 기워야 했다. 폭스바겐의 CEO 올리버 블룸(Oliver Blum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공급망 위기는 앞으로 예외적 상황이 아닌 상수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과 결과가 마냥 근래에만 있던 것도 아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폭주하

던 인플레이션을 바로잡은 것으로 유명한 전 연준의장 폴 볼커(Paul Volcker)는 "인플레이션이란 

그 자체로 수많은 혼란, 스트레스, 그리고 불황을 야기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볼커 전 의장의 이러

한 통찰은 2022년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전례 없는 통화팽창은 공급망 위기를 불러온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그 책임과 잘못을 모두 공급망에 떠넘기기 바쁘다. 이러한 경제침체와 인

플레이션 해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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